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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 지체에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분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복’ 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분복 받은 대로 살면 분명히 성공한 것입니다. 축소시켜 간단히 

이야기하면 발은 발 사명을 하고 발가락은 발가락 사명을 하면 그것은 지체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도 그

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발이 손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치고 가봤자 광야입니

다. 자꾸 자기가 꿈을 만들어 이루고 가봤자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돌아올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없

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면 되겠지만 방향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리하게 한계이상으로 가려고 하

지 마십시오. 자기 분복대로 살아야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왔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면 책이 한 권 나옵니다. 한 마디 가지고 쓰는 것입니

다. ‘뜻’ 자 하나 가지고 내가 책을 열권 썼습니다. 성경을 한 마디로 하면 ‘뜻’이고  두 마디로 말하면 ‘진리’

이며  네 마디로 말하면 ‘사랑 진리’입니다. 

외국 애들은 차갑게 대하지 말고 잘 대해줘야 합니다. 외국인들을 귀하게 보면서 마음으로 대해줄때 많은 사

람을 대해줄 수 있습니다. 음식가지고 하려면 한 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을  냉랭하게 대하지 말고  차갑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한국말 못하는 외국 사람들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냉랭하게 하면 냉랭한 심판 받고 교만하면 교만한 심판 

받는 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심판 하십니다. 잘되게 해주려면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

님입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제 성질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보이는 것

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맨날 쳐다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등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같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대해서 많이 

나온 ‘천국은 확실히 있다.’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책이 20년 전에 나왔으나 하나님

은 사람같이 생기셨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내가 먼저 이야기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 구원론을 써서 구원

시키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천국가게 되고, 지옥 안 보내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책으로 나왔

지만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잘 들 하십시오. 

자기의 분복들 잘 지키고 어려운 일을 하면  은혜가 큰 것입니다. 나는 어디 있어도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

시오. 월남에 있을 때 14명이 총을 쐈는데 나는 안 죽었습니다. 전부 불발되었습니다. 애들이 자수해서 왔습

니다. 그런 것을 책에다 다 썼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가 역사한 것을 왜 안 쓰냐고, 쓰라고 해서 쓴 것

입니다. 나와서 월남전 쓰고 출판하는 것도 원래는 미국에서 내려고 했습니다. 구원론 7년 동안 썼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 회원도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시 하지 말고 칭찬도 해주고 강의도 해보라

고 자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해줘야 합니다. 사람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일본 따라간다고 했지만 못 따라 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

라 간다고 내가 이야기 했었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개성입니다. ‘너 

교회 안 다니면 못 따라가. 교회 안 다니면 못 따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개성이기 때문이야.’ 법칙의 세계입니

다. 중국이 신앙으로 따라 올 수 있습니까? 못 따라옵니다. 인구가 많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이 

가도 못 따라 옵니다. 그 개성은 못 따라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꾸 떨

어집니다.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중국어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워도 좋았습니다. 책을 7권이나 냈는데 배우려고 하면 그걸 

못 배우겠습니까? 배우면 잘 하지만  안 배웠습니다.  하늘 말을 배워야합니다. 



사람을 수 십 만 명을 쳐다보는 느낌을 아니까 순간 진짜 청중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모두 압니다. 내가 많으면 만 명 정도는 기억할 것입니다. 쳐다보면 압니다. 10년 전

에 봤으나 30년 전에 봤으나 기억을 합니다. 38년 전의 월남전에 관한 것도 다 기억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영계에서 다 써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죽기 전에 본다고 가족들이 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어렵다고 했

습니다. 수술하다가 98%죽는 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한 두 살짜리 어린아이

가 쓰러졌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데리고 다녔었는데 그 애가 쓰러졌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니 흰 

손이 와서 손을 꽉 잡더니 막 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 가셨습니다.  큰일 났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해서 내가 형에게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

니다. 그랬더니 살았다고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통 90세에 쓰러져 병원가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애들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건강이 좋지 않아지셨고 내가 옛날에 어머니가 밭 매면 

내가 크게 되니까 밭을  둘러만 보지 직접 매지 말라고  천만번도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으로 나이 많이 

먹고 하루 더 살려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크게 되는 게 안 믿어진다며 일을 하셨습니다. 

관리 잘 하고  교역자들도 권위적으로 잘 대해 주십시오.  


